
한국화약, 여수공장 폭발 사고
6월7일 오후 1시25분께 실험중 이상반응으로 … 1명 부상

한국화약 여수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.

6월7일 오후 1시25분께 한국화약 여수공장에서 원료 실험을 하는 도중 폭발사고가 발생해 실험에 참가했던

직원 임모(37)씨가 얼굴에 화상을 입었다.

사고는 공장 실험실에서 화약 제조를 위한 원료 배합 등 실험과정에서 원료가 이상반응을 일으키면서 폭음

과 함께 발생한 연기로 임씨가 화상을 입었다.

폭음이 들리고 연기가 외부에서 목격되면서 소방서 등에 폭발사고로 신고된 것으로 파악됐다.

한국화약 관계자는 “실험실 일부 용기가 깨지기도 했지만 큰 폭발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”며 “소방당국

등과 함께 사고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”고 말했다.

여수소방서 관계자는 “폭발음이 들렸다는 신고를 받고 진화를 위해 출동했으나 상황이 순간적인 폭발현상만

발생해 화재 발생은 없었다”고 말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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